
광주와대구,달빛동맹이견고해지는영호남화합의장이열렸다.

이달10일까지3일간광주서구상무시민공원에서펼쳐진 2022영

호남문화대축전에는시민들의발걸음이계속됐다.

지난7일오후2시께진행된개막식에서는김여송광주일보회장과

정창룡매일신문사장,강기정광주광역시장,홍준표대구광역시장,김

영록전라남도지사와이철우경상북도지사등의온라인축사와환영의

메시지가이어졌다.

김여송광주일보회장은개회사에서 그동안코로나19로힘든상황

에서도영호남사이인적물적교류가활발하게진행된덕분에영호남

화합이라는커다란물줄기가이어질수있었다면서 이번행사를통해

많은분들에게양지역의자랑할만한특산품을직접보고,체험하고구

매할수있는기회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대구와광주는도시간교류를넘어국가균형발

전을위해지금까지협력하고있다. 앞으로도초광역권협력사업에힘

을모아화합을이룰것이라고전했다.

선선하게불어오는가을날씨에본격적으로장이열린현장에는하나

둘걸음하는시민들로가득했다.

이번문화대축전은영호남문화교류, 영호남화개장터와상생장터홍

보관으로구성됐다. 특히영호남문화교류의현장의인기는뜨거웠다.

축하공연이진행되는동안현장에설치된약 300여개가량의의자가

가득찼고영호남지역예술가들의무대가이어져후끈한열기는식을

줄을몰랐다.

영호남39개시군의농수축산품부스50여곳이모인영호남화개장

터역시구매열기로가득했다.품질과맛이뛰어난영호남의대표농수

축산품이 시중가보다훨씬저렴하게판매한다는입소문이인기를더

했다.

각부스들은대구평광사과,완도다시마,영덕쌀강정,영광굴비,울

릉삼나물,신안소금등지역제일의맛을제각기선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사과를판매하는청송군부스앞에는첫날부터구매행렬이줄을

잇기도했다.

또영광보리굴비와완도다시마,멸치등각부스마다마련된향토먹

거리시식시음코너는전라도의넉넉한인심을맛보려는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상생장터홍보관은각지역대표특산품을전시및홍보하는역할을

톡톡히했다. 창평의한과와정남진표고버섯, 보성엽차등각지역의

내로라하는특산품에대한설명이이어졌고한켠에서는전라남도대

표브랜드 쌀인 무안의 황토랑쌀 , 영광의 사계절이사는집 , 담양의

대숲맑은담양쌀 ,함평의 함평나비쌀 등을선보였다.

영호남문화대축전개막날행사장을찾은조인숙(52)씨는 타지역

농산물을비교적저렴하게장만할수있었다. 구매한재료들로맛있는

저녁을만들어먹을생각하니뿌듯하다며 내년에도영호남문화대축

전이열린다면참여하고싶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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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영호남화개장터…시민들지역특산품체험 구매

YeongHonam 달빛동맹

광주서구상무시민공원서3일간행사

청송사과 영광굴비 신안소금등인기

지역예술가들의무대로문화교류

초광역권협력사업에힘모아화합이룰것

광주일보와대구매일신문이공동으로개최한 국민통합을위한 영호남문화대축전이7일광주서구상무시민공원에서개막했다.

YeongHonam

#1영호남문화교류무대에오른아티스트.

#2영호남문화교류무대를보며즐기는시

민들의모습.

#3영호남문화대축전을찾은시민들이영

호남화개장터물건을둘러보고있다.

#4개막식무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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